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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상향 조정은 실보다 득이 많을 전망이다! 
  

 
 

2기 경제팀이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대신 정

부는 현재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총부채상환비율

(DTI)을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LTV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2년, DTI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각각 도입된 

대표적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현재 수도권 

50%, 지방 60%가 적용되고 있다. 2기 경제팀의 의중은 명확하다. 10여년이 넘어 현

실과 괴리된 LTV 비율을 단순화하고 일률적으로 높여 가계부담을 덜어주고 부동산경

기 활성화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

리는 2~4% 수준으로 제2금융권보다 금리가 2~5%포인트 가량 낮아 제2금융권의 대

출이 은행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DTI 유지, LTV 상향 조정은 나쁘지 않은 정책이다. 현재 가계부채는 규제로 인해 악성화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비은행권의 은행권 대출 전환으로 가계 소비 여력이 건전화

가 커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반면에 시장의 기대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은 나

오지 않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기대를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1] 여신별 가계대출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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